
철학사 입문코스 중세 국가의 종교와 철학III :

제 강 본연과 원융의 사고12 : Ⅱ

교시 주자학의 발전1 :◆

성리학의 이론적 기반들▲

뽀삐 멍멍이는 개의 보편자이고 이런 보편자들을 합한 척추동물의 보편자 그 다음에 무척, !

추동물 이런 걸 전체 합한 동물의 보편자 또 식물의 보편자 전체 생물의 보편자 이런 보, , .

편자와 그 안의 부분 집합 개별자 전체가 마치 아름다운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그야말로 조,

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원융의 세계입니다 원융이란 말은 불교 배울 때 언제 나왔습니까 천태종 지의 얘기. ? ,

할 때 원융 개념 나왔죠 그것하고 물론 맥락은 다른 것입니다만 원융 말하자면 어찌 보? . .

면 심미적 관조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

또는 심미적 통관 이런 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 ). . .通觀

니까 사물을 실제 뜯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객( ) .通觀

관적 인식이라기보다는 심미적인 거예요 세계를 교향악적으로 보는 겁니다. .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에 보면 피에르가 안드레집에 찾아 가잖아요 피에르하고 안드.『 』

레가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눌 때 안드레와 피에르가 생각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때 피.

에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이런 거지요. .

헤르더의 철학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비록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음과 파괴와.

부조화가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모습이고 근저에서 신의 눈길로 보면 원융한 거라는 겁,

니다 이런 생각이 이 세계에 대한 심미적인 통관이에요 그게 중세적 사고의 특징이고요. . .

그런 세계가 가장 웅장하게 표현된 게 주자와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 두 사람이 그런 식의.

세계를 가장 웅장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뭡니까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그 원융의 세. ?

계가 사실은 철저한 위계 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 Hierarchie) .位階

이론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않습니까 위계가 잡혀 있는 거죠 서양? .

으로 말하면 신이 있고 그 아래 천사고 있고 천사도 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인간 동물. 9 ? , .

마지막에 순수질료까지.

아름답지만 사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 거지요 겉으론 아름답게 보이지만, .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아름답지 않은 거지요 신분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 .

에 가면 생명 형이상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비웃음의 대상이 되죠? .

성리학은 도덕형이상학적 의미에서 본연을 찾았으며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세계에 대한 심미

적 관조에 입각해 원융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낙.

관적이고 아름다운 철학이라고만 얘기할 순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얘기.

고.

왜냐면 성리학자들은 그런 식의 본연과 원융의 세계를 추구한 만큼 어떤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왜 그렇지 못할까 를 고민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즉 성리학‘ ’ . ?

자들이 그냥 세계는 본연과 원융이다라고 끝났으면 아주 낭만적인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 ’

는 거죠 절실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

뭐냐 그 본연과 원융이 왜 있는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왜 이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를 절실하게 고민한 거죠 그게 인욕 이죠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 ( ) ! , .人慾

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게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참 불교적이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에서 유, ? 氣

래하지요 의 세계는 기가 없고 리의 세계는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와 비슷한 세계예. 理

요 순수 무잡의 세계 깨끗한 거울의 세계인데 기라는 게 있어요 마치 플라톤에서 영혼이. , .

육체의 감옥에 들어와서 엉망이 되듯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이죠 이 놈의 정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뜻이 아? ‘ ......’情

니고 리만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기가 있어 가지고 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정이 있어‘ ’ ‘

서 이런 의미이지요’ .

리와 기 성과 정 우주로 볼 적엔 인 것이고 으로 볼 적에는 이고 이 구도를, ! / / .理 氣 心 性 情

잘 외워두세요 세계 전체로 볼 적에는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로 보면 의 문제이. / , /理 氣 性 情

고 이 구조는 외워 두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 .

이 과 차원이 인욕 욕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천리와 인욕의 대결입니다 이 세상은, . .情 氣

이 사람들이 볼 적에는 천리와 인욕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곳이에요.

성리학의 계보학▲

그 다음에 성리학 역사를 잠깐 본다면 성리학의 개조 는 주돈이 주렴계 죠 그 다음으( ) ( ) .開祖

로 또 다른 선구자는 장재 장횡거 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학문은 정호 정명도 정이 정이천( ) . ( ), ( )

형제가 이었으며 이 두 사람을 간단히 이정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주희에 의해 집대‘ ’ .

성되었습니다.



주희는 워낙 비중이 큰 사람이어서 주자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또 주돈이나 장재는 어찌 보.

면 리 개념이 불분명해요 여전히 기 중심의 사고고요 리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등장하는. .

것은 정명도 정이천 형제하고 주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흔히 정주학 또는 정주, . ,

리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희는 성리학의 다른 한 갈래인 정호 정이 갈래 말고 소옹이라고 있죠 소옹의 상수학- , ?-

까지도 포용해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상수학은 뭡니까 상수학은 제가 주역할 적에 얘기했. ?

죠 주역에 대한 상수학 적인 접근이 있고 또 하난 뭐가 있어요 적인 접근이? ( ) ?象數學 義理學

있죠?

상수학은 주역의 상 을 수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의리학은 그 뜻 도덕적인 뜻을( ) ( ) . ,象 數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한대는 뭡니까 한대는 상수학이죠 그러나 위진 남북조 시대에. ? ?

왕필이 등장해서 의리학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주자학에 대한 극복으로써 육상산 육구연 왕수인 왕양명 의 이른바 심학( ), ( ) ( )心學

이 등장하죠 왕양명은 워낙 유명해서 따로 뭐라 합니까 양명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 .

왕부지 고염무 대진 같은 사람들의 일원론적인 경향 기학도 등장하죠 그러나 물론 뭡니, , , .

까 성리학을 극복해서 나왔지만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주자학을 받아들여서 폭넓게 발달시켰고 특히 사단칠정론(四端七情

과 인물성동이론 이 그 예입니다 조선 시대 중기에 이른바 예학 논쟁이 일) ( ) .論 人物性同異論

어나는 게 있죠 사단칠정론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에 인물성동이론을 통해서 유학의 논쟁? !

점을 철저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심학과 기학으로 나아갈 적에 조선에서는 거꾸로 주

자학을 더 심화시켜 나가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년에 에도 막부가 세워지면서 성리. 1602

학이 도입되었지만 얼마 안 가서 양명학으로 대체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양명학이 발달하.

게 되요.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지금도 중국의 주자 묘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왕.

양명 묘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주자의 묘를 세우고 왕양명의 묘를 세울 적에 한.

국과 일본이 거기에 돈도 많이 댔거든요 그런데 주자하면 한국 사람이 돈을 많이 댔고 왕?

양명은 일본 사람들이 돈 댔지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렴계는 성리학의 개조라고 하는데 도교로부터 태.

극도라는 것을 가져오죠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요 글이라고 하는 것을 난. .

생 처음 본 게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맞다면 시골집에 있는 벽지였는데,

그 벽지에 그림이 있었거든요?

벽지에 그림이 있었고 그 때 거기에 한자가 본 자하고 원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할아

버지한테 물어봤죠 그게 무슨 글자인지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못 알아들었지요, . .



그 때가 아마 살 때였는데 그 그림이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태극도 였던 것 같아요 하4 . .

나 따로 드린 것 있죠 이런 계통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

동그라미가 기억에 나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완전히 그야말로 옛날 얘기가.

된 게 얼마 안돼요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문화 속에 굉장히 친숙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

다 지금은 뭐 그야말로 역사책에서나 남아있는 거지만. , .

이 태극도라는 게 원래 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추상적 형이상학이 아니.

라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고 그리고 리가 아니라 기의 얘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이 나, , .

중에 장횡거나 주렴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적 으로 이해되었지만 사유 레벨이 점점 추( )的

상화되죠 정명돈 정이천 주희에 의해 완전히 리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석으로. , , . .理

이 그림에 대해서 주렴계 해석을 보면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된다 이 때 무극( ).無極而太極

은 극이 없는 거죠 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극이라는 글자가 나무 목 옆에 있는 게 사.

람으로 보면 척추고 지붕으로 말하면 한 가운데 지붕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갈비가 붙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만들 때도 중간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우리? . .

갈비랑 똑같습니다 중심을 세운 다음에 갈비가 붙죠 이걸 보고 용골 용마루 라고 그래요. . , .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희랍어의 아르케 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 개별적 존재들을 꿰는 거지(arche) .

요 꿰어주는 것 역으로 말하면 그것에 기반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

거죠 척추가 갈비를 꿰어주듯이. .

역으로 말하면 척추가 있기 때문에 갈비들이 거기들에 붙어서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 그러니까 이미 이 사고가 벌써 그리스철학으로 말하면 보편자라든가 형상 같은,

개념을 떠올리게 만들죠.

근데 그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된다 극이 없다 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가 카, , ?

오스를 이루는 거죠 무극이에요 근데 그게 태극에 들어서면 그 기가 되지요 우리. . organize .

몸으로 말하면 극이 없다가 태극이 잡히면 뭡니까 가운데 척추가 서고 머리가 위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organize . ?

교시 태극도에 대하여2 :◆

태극 사상과 성리학▲

그 다음 기에서 형태를 갖추고 조화롭게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것이 태극입니다 이 움직. 太極

여 이 하고 움직임 이 다하면 고요하게 되며 고요하면 음이 생하고 고요가 다하면[ ] ,陽 生 動



다시 동하게 된다.

한번 음이요 한번 양인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의 맨 위에, , .一陰一陽之謂道

보면 뭡니까 정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엔 뭐라 되어 있어요 동양 이렇게 되어 있죠? ? ? ?

동정과 음양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그림이 뭡니까 가운데 그림이 뭘까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 ?

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음 속에 또 양이 있고 양 속에 또 음이 있고 그렇죠 은. . . ? 一動一靜

서로 그 뿌리가 된다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면서 가 성립되고 양의가 음과 양입니다. , .兩儀

양이 하고 음이 하여 그러니까 양은 변하는 거고 음은 이에요 모으는 겁니다. , . .變 合 動 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양인가요 탄수?

화물이 양적인 성격을 갖고 단백질이 음적인 성격을 갖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 ,水 火

를 낳는다 이 오행 배열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 . .木 金 土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수 화 목 금 토를 쓰죠 그래서 서유기 를 보면 이게 많이 등장, , , , . 『 』

하거든요 그런데 서유기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명 대에 쓰여지죠 그러니까 송 원 명? ? ( ) ? , ,明

시대엔 이 구조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목 화토 금 수를 많이 써요 목화 토 금수는 우리가 이번 학기 맨 처음 공부했, , , , . , , , ,

던 동중서 에 나옵니다 기억나요 동중서 에 쓰여진 게 목 화 토금 수지. ? , , , , . ( )五氣 五行『 』 『 』

가 순조롭게 펼쳐지면서 가 운행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 , , ?四時

봄은 무슨 기입니까 목기지요 나무가 새싹을 자라고 여름은 화기고 오행은 하나의 음양? . . .

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디 무극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무극, .

태극 음양 오행 이렇게 되죠 거꾸로 하면 오행 음양 태극 무극 그죠 그 그림이- - - . - - - ! ?

바로 한 가운데 그림이죠 오행이 있죠. ?

오행이 발생함에 각기 하나의 성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리학.

자들이 말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성격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무극의 과! . ( )眞 理 二五

음양과 오행 의 이 오묘히 합하여 본취됨으로써 는 을 이루고 는 를 이[ ] [ ]精 氣 乾道 男 坤道 女

루며 가 함에 만물이 된다 이에 만물은 으로서 변화가 무궁하다, . .二氣 交感 化生 生生

그림을 보면 건도성남 곤도성녀 죠 건도는 남이 되고 곤도는 여가 되( ), ( ) .乾道成男 坤道成女

고 이 때 남녀는 물론 뭡니까 넓은 의미에요 이 생명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 .

하면 남과 녀의 만남이죠 남과 녀의 만남으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죠. .

그래서 이기 가 교감 함에 만물이 화생 된다 이에 만물은 생생 으로서( ) ( ) ( ) . ( )二氣 交感 化生 生生

변화가 무궁하다 오직 사람만이 그 빼어난 기운을 얻어 가장 신령스럽다 그 기중에 사람. .

의 기가 가장 신령하죠.



형체가 이미 발생됨에 신 에는 지각 이 나오게 되므로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신경( ) ( ) . ?神 知覺

이란 말을 쓰죠 우리 몸에 소화기 배설기 많이 있는데 이 신경계가 핵심이죠 신경계가? , , ?

없다면 우리가 지각을 못하게 되겠지요 센스라는 게 없겠죠. .

이 감동되어 이때 감동은 우리가 감동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느낌 감 자 움직일 동자,五性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내가 손의 지각이 없다면 닿았을 적에 느낌이 안 오겠죠 감 하! ?

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이 했을 적에는 넓은 의미에요 예를 들어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感

비가 내리죠 이것도 감이에요 감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감동이지 감하면서 움직이는? . . .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

이른바 과학적인 순수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고 선악 도덕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만사가, .

나오게 된다 성인은 이를 중정 인의 로써 정 하되 정 을 주로 하여 욕심. ( ), ( ) ( ) ( ) .中正 人義 定 靜

이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 이게 이지요, , .靜

인극 을 세웠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와 그 덕이 부합되고 일월과 그 밝음이 부합되( ) .人極

고 귀신과 그 길흉이 부합된다 군자는 이를 닦기에 길하고 소인은 이를 거스르기 때문에. ,

흉하다.

주역에 나온 얘기죠 주역에 하늘의 도를 세우니 음과 양이요 땅의 도를 세우니 유와 감. “ ,

이요 사람의 도를 세우니 인과 의이다 라 했고 또한 에 근본하여 을 돌이켜보기, ” , “本始 終末

에 을 안다 고 하였어요” .死生設

위대하다 이여 이 점이 그 지극함이다 도교의 어떤 이런 생각을 도입해서 태극을 뭘로, ! .易

해석한 거죠 도교의 태극도를 도입해서 주역으로 해석한 거예요 잘 보면 도교에서 유래하? .

는 태극도를 가져오는데 그걸 뭡니까 주역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굉? .

장히 거창한 도덕형이상학 일종의 도덕 우주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펼치고 있는 거, ?

죠.

성리학의 또 다른 기초 장횡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성리학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장횡거인데 장횡거 역시 주렴계와 마찬

가지로 위주의 사유를 펼쳤습니다 장재는 태허 로부터 만물이 나온다고 보았죠 근. ‘ ( )’ .氣 太虛

데 태허라는 것은 허를 썼지만 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무한한 잠재성이.

죠 그래서 현실 세계보다 태허의 상태가 더 밝다는 말도 합니다 이 사람이. , .

태허는 기의 본체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 철수의 기 영희( ) . , ,本體

의 기 대기의 기 계절변화의 기 등등 이런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모, , .

든 기의 본체인 태허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허는 뭐가 없냐 형이 없지요 그렇죠 순수한 기만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기가? . ? .

취합 이 발생하고 소산 이 발생하면 변화의 객형 이 발생한다 이 객형이란( ) ( ) ( ) .聚合 消散 客形

말은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태허의 손님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순수 기만? .

있을 적에는 사물이 없죠 형이 없으니까. .

그 기의 움직임이 발생해서 취합과 소산의 운동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뭡니까 나무도 나?

오고 생물체도 나오고 돌도 다 나오게 되지요 구체화된 기로 개별화된 기로 그게 객형이. , .

죠.

기 그것의 됨됨이는 소산되어 무형으로 변화되지만 죽음이 뭡니까 또 흡수되죠 때마침, . ? ?

나의 몸에 얻음으로써 취합되어 형상이 있고 나의 떳떳함을 잃지 않는다 취 자는 모으는.

거죠 모여서 사물이 되고 다시 뭡니까 산 흩어지면 다시 태허로 돌아가는 거예요. ? ! .

태허에 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가 모여 만물이 되고 만물이 흩어져 태허가 된다. , .

허공이 곧 기임을 안다면 그러니까 허공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물질, .

로 요새 식으로 표현하면 물질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 . .

예컨대 물질은 있는 거고 공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취하면 이.

렇게 되고 이 기가 사그라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허공이 곧 기임을 안다면. ?

유무 은현 숨음과 드러남 여기에 있는 기는 지금 숨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 ( ), , ?有無 隱現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화를 보면 여백이 많은 겁니다 서양적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지요 채워야 그. .

림이지 어떻게 선 몇 개 긋고 그림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여백이 아니지요. .

여긴 기예요 모여 있는 기고 여긴 흩어진 기 태허지요 무가 아니에요. , , . .

이런 식으로 보면 신화 성명 이란 하나로 통하고 두 가지가 아니라 취산.- ( ), ( ) (神化 性命 聚

모이고 흩어짐 출입 나가고 들어옴 유형 무형 유래의 근본을 미루어). . ( ), . / , , .散 出入 形 不形

보는 것은 역학에 심오한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

흩어지면 만 가지로 다르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근본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모이, ,

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 다름을 보지 못한다 형체가 모이면 이 되.末 物

고 형체가 무너지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그래서 주렴계나 장횡거는 성리학의 개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리 중심은 아니에요 기 중.

심이에요 그런데 정명도 정이천 주희로 가면 이것이 리학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 , .

기 보다는 기를 조직해 주는 그 리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질료와 형상 관계와 비슷하죠, .



그렇잖아요 내 몸을 구성하는 기가 질료라면 이 질료를 이렇게 조직해 주고 있잖아요? ‘ ’ ?

이게 형상이죠 그게 리예요 똑같진 않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 .

같죠 리 중심의 사고는 그 리의 차원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리 자체가 딱 독립. . ~

했다고.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서 제작적 세계관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뭐죠 먼저 어떤 관념의 세계가 설계도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먼?

저 있고 물질이 따로 이렇게 있고 어떤 의미에선 이게 더 가치로운 거죠 그것들이 있고. .

그 다음에 그것이 물질에 구현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리의 차원 형상의 차원과 별도고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

레벨보다 그 레벨이 더 가치 있는 거지요 그게 본연이지요 본래적인 것 형상계 이데아계. . . , .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이 물질에 구현되는 거예요? .

거기에서 그 구현을 자연적인 가정으로 보면 이게 형이상학이 되고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구현시켰다고 얘기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신. ?

같은 게 있어서 신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종교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신을 안 끌어들

이고 그냥 형이상학에 구현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건 철학적인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놀랍게도 동북아 사고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 시대 년. 500

동안 주자학을 삶의 기본 논법으로 배웠지만 동북아 사고 전체로 볼 적에는 굉장히 동떨어

진 사고였지요.

리는 어떤 조직화의 원리가 구조가 따로 어떤 차원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 ,

현실의 존재들은 그것에 따라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조작이 되는 거지요 그냥 자기가 운, .

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어떤 원리가 먼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가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 가고 움직여 가니까 그 결. .

과를 보고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마치 건축의 설계도처럼 먼저 무엇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물질이 조성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고입니다 이 기가 움직이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

먼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 .

그래서 이것이 윤리나 정치에 적용되면 어찌 됩니까 현실세계가 움직여서 그것에 입각해서?

윤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는 애초에 존재. ?

하는 거죠 그것이 도덕이지요 그러니까 도덕형이상학이에요. . .

이 성리학이라는 사고의 성격을 알겠죠 이 사고의 성격이 기에 대한 리 정의에 대한 성의? ,

초월성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런 기들에 대한 그 원리의 차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쁘고 성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이 인욕의 세계 정의의 세계에 비해,

서 순수한 도덕적 마음 이런 성의 세계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 .


